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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아시아로 뻗어가는 서울대 TEPS, 우즈베키스탄 정기시험 시행

   ▶ 우즈베키스탄에서 TEPS 정기시험 시행

   ▶ 한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응시

   ▶ K-컬쳐에 이은 K-에듀로 중앙아시아 內 수요 입증

 □ 영어시험 TEPS가 한국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

있다. (재)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(위원장 이준환)는 2025년 1월 11

일(현지시간)에 우즈베키스탄 현지 TEPS 정기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.

 □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위치한 안디잔 지역 내 고사장에서 시행한 이번 시험은 

한국으로의 유학 및 어학연수, 교환학생 등을 준비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

을 대상으로 치러졌다.

 □ 이는 중앙아시아 내 영어 능력 평가에 대한 수요와 TEPS의 높은 시장성이 맞

물렸다고 해석된다. 우즈베키스탄의 경우, 한국으로의 유학비자(사증)‘영어트

랙’에 신청 시 반드시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하며,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

사관의 유학사증 신청자 심사 방안 공고에 따르면 TEPS 327점 등 일정 기준의 

어학성적이 요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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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대 언어교육원이 개발하고 TEPS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영어능력검정 

TEPS는 교육부 공인 민간자격시험(교육부 제2023-1호)으로 평가 신뢰성과 공신

력을 갖췄으며 타 시험 대비 저렴한 응시료로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유학생들의 

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.

 □ 또한 연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유학생 수가 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이 

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어(2023년 기준) 이번 해외 시행이 TEPS 인원 증가에 기

여함과 동시에 공인받은 영어시험으로서의 TEPS 우수성을 입증받는 계기가 될 

전망이다.

 □ TEPS관리위원장인 이준환 언론정보학과 교수는“TEPS의 우즈베키스탄 시행

은 K-컬처에 이어 K-에듀로 새로운 확장”이라며“한국 유학이라는 여정에 

TEPS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글로벌 시험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한

다”고 전했다.

 □ 우즈베키스탄 내 TEPS 시험 시행을 제안한 유학원은“최근 한국 내 대학을 

찾는 외국인 유학 준비생들의 심사조건 중 하나인 TEPS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

로 발생 중”이라며“이번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TEPS 시험이 현지 유학 준

비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로 다가왔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□ 이번에 치러진 시험은 한국과 같은 날 일제히 시행되었으므로 제375회 정기

시험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다. 취득한 성적은 비자 신청뿐만 아니라 국내 채

용기관 등 TEPS 점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유효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.


